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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vitamin supplement usage, the importance of

their agents for health management, and the distribution of basic data for their correct consumption. For a period of one

month 2003,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questionnaires to the parents of students in both a middle school and a high

school, and the personnel of K Company at random. The material used the survey sheets by setting up the previous inves-

tigation. The collected data analyzed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of the following items: General demographic char-

acteristics of consumers; the supplements taking; the reasons for taking them; the kinds of supplements taken; the media

used for distributing data on their use; the potential use in the future, etc. According to the survey, the number of people

who were taking supplements was higher than the number of people who weren’t taking them. Multi-vitamins were mostly

consumed. The rate of supplements consume was high in people of a higher income bracket, had the time to exercise and

to enjoy physical recreation. Most of the consumers who were taking the supplements said they did it to maintain their

health and to recover from the fatigue. Those who weren’t taking them said they had enough vitamins from eating the

appropriate food, and they were also concern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taking the supplements. The majority of useful

information or advice for purchasing vitamins came from doctors, medical experts, relatives, and various media sources such

as TV, newspapers, and magaz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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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식품에 대한 의식도 건강 지향

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보다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섭

취하며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1) 또한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만성

퇴행성 질병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질병의 양상도 변화되고 있

으며1,2) 양질의 식품이 공급되고 식품업계의 기술이 향상되면서

영양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3,4) 이로 인해 식품만으로 인

체의 균형 있는 영양유지가 불충분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비타

민·무기질제가 질병, 스트레스, 피부병, 심장병, 암등의 발병률

을 감소시키고 신생에너지를 발생시킨다고 믿고 있다. 한편 이

러한 영양제를 복용하는 이유는, 에너지 증가를 위해, 만성병의

예방 및 치료, 삶을 연장하기 위해, 식품에서 섭취하지 못하는 영

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보고되고

있다.1,5,6)

영양제의 복용을 통해 건강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동은 국내외

에서 널리 유행되고 있다.4,7-9) 2002년 우리나라의 비타민·무기

질제의 생산 금액은 222,049백만원에 달하며, 생산된 품목수도

565종이나 된다.10)

비타민·무기질제는 많은 양으로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공급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제품으로 영양제의 일종이며,5,11) 한국제

약협회의 약품분류에 의하면 대사성 의약품에 속한다.10) 비타민

제를 영양소 위주로 보면, 단일제제로서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

민A제, D제,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B제, C제, 무기질제인 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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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철분제 등이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는 혼합

비타민제 및 혼합비타민·무기질제 등이 있다.12,13) 그런데 비타

민·무기질제의 선택은 주로 주변사람의 권유나 광고에 의존하

는 경향이 있어서, 영양제가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무

분별하게 이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4,6,7,14,15) 미국인의 비타민·

무기질제의 복용률은 30~66%이며6) 우리나라 사람들의 복용률

은 청소년기가 31.1%,2) 중년기가 40.8%,4) 노년기가 44.9%7)로

보고된 바 있다. 외국에서는 영양제에 관한 연구가 195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고,16-18)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연

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내용은 섭취 종류에 관한 연구,1,19,20)

연령별 복용 실태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성인들의 섭취에 대

한 조사는 미흡한 실정이다.

비타민에는 화학적으로 유사한 물질(예: pyridoxal, pyridox-

amine)과 비타민 전구물질(예: 비타민A 전구물질, β-carotene)도

포함되지만 활성 비타민과 구분할 때는 유사물질을 비타머

(vitamers)로 세분화하기도 한다.21,22)

무기질이란 생화학적, 생리학적 반응에 필요한 무기 물질이며

필요량에 따라 다량무기질과 미량무기질로 분류된다. 하루에

100 mg 이상 필요로 하면 다량무기질, 100 mg 이하가 필요하면

미량무기질이라 한다. 하루 필요량이 µg 단위인 무기질을 극미

량 무기질이라 한다.23)

1967년에 Cotzias가 필수무기질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이 조건

들을 만족시키는 광물질을 필수무기질이라고 하며, 이들 중 체

세포 내의 요구량이 많은 7가지를 다량무기질, 요구량이 극히 적

은 10가지를 미량무기질 이라고 한다. 다량무기질에는 칼슘, 마

그네슘, 나트륨, 칼륨, 인, 염소, 황 등이 있으며 미량무기질에는

망간, 철, 구리, 요오드, 아연, 코발트, 셀레늄, 불소, 몰리브덴, 비

소 등이 있다.24,25)

무기질은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체내에서 수분평형과 산-알칼리 평형을 유지시켜 주

며, 신체의 구성 요소로서, 신경 전달과 내분비계에 영향을 준다.26)

비타민·무기질제는 함유 영양소의 종류와 수에 따라 단일제

제와 혼합제제로 대별하고, 단일제제는 다시 비타민제와 무기질

제로 구분할 수 있다. 비타민제에는 비타민A제, E제, B제 및 C

제가 있으며, 무기질제는 칼슘제와 철분제로 나눌 수 있다. 그리

고 혼합제제로는 비타민B군제, 혼합비타민제, 혼합비타민·무기

질제로 구분할 수 있다.12)

한편 최근의 비타민·무기질제의 연간 생산액 및 생산되고 있

는 품목수도 상당하다. 생산액은 1975년 69.4억원, 1985년 851.9

억원, 및 1995년 2,543.5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생산

되고 있는 품목수도 이 기간동안 400~800종에 이르렀다.10) 최

근들어 중·노년기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뼈질

환 등에 대한 관심증가로 칼슘제를 포함하는 무기질제의 생산 비

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1,10)

이에 본 연구자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비타민·무기질제의

섭취 실태를 살펴보고,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계층별로 구매 실

태를 파악함으로써 성인기 건강 관리를 위한 비타민·무기질제

의 중요성을 인지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고 건강의 중요성

및 올바른 비타민·무기질제 소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 집단은 성인들의 다양한 연령층 확보를 위하

여 조사 대상자의 선택은 학교, 직장 단위로 이루어졌다.

대상자 표출은 자료 수집이 가능한 S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2개교의 학부형과 K회사의 직원을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관련

자의 협조를 얻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사

용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 환경 요인에 관한 문항 7문

항과 건강 관련 요인에 관한 문항 6문항, 비타민·무기질제의

복용 양상에 관한 문항은 10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 환경 요인으로 대상자의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가족형

태, 월수입 및 사회 경제적 수준이 조사되었다.

건강 관련 요인에 관한 사항에서는 질병의 유무, 건강에 대한

관심도, 생활의 규칙성, 운동, 음주, 흡연습관 등이 조사되었다.

비타민·무기질제의 복용 양상에 관한 문항은 비타민·무기

질제의 복용 이유, 복용하는 비타민·무기질제의 종류, 영양제

복용 시 다른 약 혹은 한약과의 동시 복용 여부, 구입 시 참조하

는 정보 매체 및 구입 장소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리고 비복용자에 대해서도 비타민·무기질제를 복용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복용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았다.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 기간은 2003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동

안으로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15부를 회수하였으나,

이 중 부실 기재된 15부를 제외한 100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

였다. 자료 분석은 대상자의 일반적 분포상태, 비타민·무기질

제 복용 실태를 백분율과 빈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및 고찰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상태, 건강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상태를 살펴보면, 남자가 40

명(40.0%), 여자가 60명(60.0%)으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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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체의 5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

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를 중·고등학교 학부형에서 선정하였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의 고 학력자가 전체의 59.0%를 차

지하여 대부분의 대상자의 학력은 높았다. 직업에서는 주부가

36.0%, 전문직 종사자가 25.0%의 순이었으며, 가족 형태는 대부

분이 결혼상태에 있었다(88명).

가족의 총 월수입은 300만원 이상인 대상자가 52.0%으로 가

장 많았고, 이들 중 과반수이상이 자신의 경제수준은 '중'으로 답

변하였다.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질병이 있다고 답변한 대

상자는 38.0%에 불과하여서, 대부분이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

였다(62.0%). 대상자중 76.0%가 건강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data not shown).

대상자의 건강습관을 살펴보면, 운동을 1주일에 2~3회가

41.0%, 4회 이상 하고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15.0%로 운동을 정

기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43.0%)보다

많았으며, 담배는 대부분의 대상자가 피지 않는다고 하였다. 스

트레스의 여부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대상자가 스트레스를 조금

이라도 받는다고 답변하였다(89.0%).

비타민ㆍ무기질제 특성, 분포상태, 건강습관에 따른 복용여부

비타민제 복용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먹는다는 대상자가 60

명(60.0%)으로 먹지 않는 비율보다 높았다.

복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대상자 60명 가운데 주로 먹는 비타

민제의 종류를 파악하였는데 종합비타민제를 복용하는 대상자가

21명(3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비타민C제(30.0%), 칼슘제

(13.3%) 순이었다.

비타민제와 다른 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28명

(46.7%)이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16명

(26.7%)은 한약과 함께 복용하고 있다고 하였다(data not shown).

일반적 분포상태에 따른 비타민제 복용여부를 살펴보면, 성별

에 따라서는 여자의 비타민제 복용률(65.0%)이 남자(52.5%)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의 복용률

(70.8%)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전문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비타민제 복용률(67.8%)이 가장 높았으

며, 직업으로는 주부의 복용률(66.7%)이 다른 직업에 비해 높았

다. 주관적인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경제상태가 '상'이라고 답변

한 대상자의 복용률(72.1%)이 '중'이라고 답변한 대상자에 비해

높았으며, 그 차가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5). 일반적

표 I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상태

 분포상태 구분 명 백분율(%)

성별
남
여

040
060

040.0
060.0

연령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019
057
024

019.0
057.0
024.0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무응답

008
032
059
001

008.0
032.0
059.0
001.0

직업

전문직
서비스직
상업
주부
학생
기타

025
007
010
036
004
018

025.0
007.0
010.0
036.0
004.0
018.0

가족형태
결혼
미혼
기타

088
009
003

088.0
009.0
003.0

가족의 총
월수입

200만원 이하
200~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상

025
023
052

025.0
023.0
052.0

주관적인
경제수준

상
중

043
057

043.0
057.0

계 100 100.0

표 II −대상자의 건강습관

 특성 구분 명 백분율(%)

운동

1주일에 4회 이상
1주일에 2~3회
거의 하지 않는다
무응답

015
041
043
001

015.0
041.0
043.0
001.0

흡연

10개 이하/일
11개 이상 20개 이하/일
21개 이상/1일
피지 않는다

011
005
002
082

011.0
005.0
002.0
082.0

음주

1회/1주
2~3회/1주
4~5회/1주 
마시지 않는다
무응답

024
014
005
055
002

024.0
014.0
005.0
055.0
002.0

스트레스 여부
매우 받는다
조금 받는다
거의 받지 않는다

021
068
011

021.0
068.0
011.0

계 100 100.0

표 III −대상자의 비타민, 무기질제 관련 특성

 특성 구분 명 백분율(%)

비타민제 복용여부
먹는다
먹지 않는다

060
040

060.0
040.0

계 100 100.0

주로 먹는 비타민제의 종류

종합비타민제
비타민C제
비타민E제
칼슘제
철분제
무응답

021
018
006
008
006
001

035.0
030.0
010.0
013.3
010.0
001.7

계 0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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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상태에 관해서는 '주관적인 경제상태'에 관해서만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습관에 따른 비타민제 복용여부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운동습관에 대해서는 운동을 하는 대상자의 복용률(67.9%)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대상자의 비타민 복용률(48.8%)보다 높았

으며, 그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스트레스여

부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받고 있다고 답변한 대상자의 비타민

제 복용율이 전혀 받지 않는 대상자보다 높았으며,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흡연이나 음주여부의 항목에

대해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대상자와 술을 마시지 않는 대상

자에서 비타민·무기질제 복용률이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대상

자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에 따라서는 두 항목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질병이 있다고 답변한 대상자

(60.5%)와,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대상자(61.8%)의 비타

민·무기질제 복용률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비타민ㆍ무기질제 복용 양상

비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60명을 대상으로 그 복용

이유를 살펴보았다.

일반적 분포상태에 따른 비타민제 복용이유를 살펴보면 직업

의 항목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주

부들은 건강유지를 위해 비타민제를 복용(66.7%)하고 있었으며,

기타 직업 종사자들은 피로회복(50.0%)을 목적으로 비타민을 복

용하고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우선적인

이유가 건강유지와 피로회복이라고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응

답하여 일반인들에게 비타민제의 올바른 이해 및 정보가 요구되

어지고, 전문가와 건강 상담을 통한 후 구입이 필요하며 질병치

료와 예방에 적절하게 복용하여 오용과 남용을 방지해야 할 것

표 IV −일반적 분포상태에 따른 비타민, 무기질제 복용여부

분포상태 구분
비타민제 복용 여부 계

(n=100)
χ
2

복용한다 복용하지 않는다

성별
 남
 여

21
39

(52.5)
(65.0)

19
21

(47.5)
(35.0)

40
60

(100.0)
(100.0)

 1.563*

연령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12
31
17

(63.2)
(54.4)
(70.8)

07
26
07

(36.8)
(45.6)
(29.2)

19
57
24

(100.0)
(100.0)
(100.0)

2.001*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05
15
40

(62.5)
(46.9)
(67.8)

03
17
19

(37.5)
(53.1)
(32.2)

08
32
59

(100.0)
(100.0)
(100.0)

3.817*

직업
 전문직
 주부
 기타

15
24
21

(60.0)
(66.7)
(53.8)

10
12
18

(40.0)
(33.3)
(45.0)

25
36
39

(100.0)
(100.0)
(100.0)

1.282*

주관적인
경제상태

 상
 중

31
29

(72.1)
(50.9)

12
28

(27.9)
(49.1)

43
57

(100.0)
(100.0)

4.597*

*p<0.05

표 V −건강 습관과 특성에 따른 비타민, 무기질제 복용여부

특성 구분
비타민제 복용 여부 계

(n=100)
χ
2

복용한다 복용하지 않는다

운동
 한다
 하지 않는다

38
21

(67.9)
(48.8)

18
22

(32.1)
(51.2)

56
43

(100.0)
(100.0)

 3.654*

흡연
 피운다
 피우지 않는다

11
49

(61.1)
(59.8)

07
33

(38.9)
(40.2)

18
82

(100.0)
(100.0)

0.011*

음주
 마신다
 마시지 않는다

23
36

(53.5)
(65.5)

20
19

(46.5)
(34.5)

43
55

(100.0)
(100.0)

1.442*

스트레스
 받는다
 받지 않는다

57
03

(64.0)
(27.3)

32
08

(36.0)
(72.3)

89
11

(100.0)
(100.0)

5.516*

질병유무
 있다
 없다

23
37

(60.5)
(59.7)

15
25

(39.5)
(40.3)

38
62

(100.0)
(100.0)

0.007*

건강에 대한 염려
 한다
 하지않는다

47
13

(61.8)
(54.2)

29
11

(38.2)
(45.8)

76
24

(100.0)
(100.0)

0.503*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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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료되었다.

건강 습관에 따른 비타민제 복용이유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대상자의 건강관련특성에 따른 비타민·무기질제 복용여부를

살펴보면 질병이 있는 대상자(11명, 47.8%)와 건강에 관한 염려

(26명, 55.3%)를 하고 있는 대상자 모두 주로 건강유지를 위해

비타민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며, 두 항목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비타민·무기질제를 복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40명에 대

해서 비복용 이유를 알아보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식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답변한 대

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도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식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답변하였고, 비타민제의 효과에 대해 불

신임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분포상태에 관계없이 식사만으로 충분하

다고 답변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직업과 주관적인 경제상

태의 항목에서도 이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건강습관에 따른 비타민제 비복용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식사만으로 충분'하여 복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효과에 대한 불신임의 이유를 꼽았다.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비타민·무기질제 비복용 이유를 살펴

보면, 두 항목 모두에서 식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답변한 대상자

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효과에 대한 불신임, 건강에 도

움이 안됨을 이유로 꼽았다.

비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60명을 대상으로 복용하

는 비타민·무기질제의 종류를 살펴보았다. 일반적 분포상태에

따라 복용하는 비타민·무기질제의 종류는 남녀 모두 종합비타

민제를 가장 많이 복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비

타민C제의 복용률(28.2%)과, 칼슘제(15.4%), 철분제(15.4%)의 복

용율이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30대 이하에서는 비타민C제의 복용률(50.0%)

이 가장 높았으며, 40대에서는 종합비타민제(40.0%), 50대 이상

표 VI −일반적 분포상태에 따른 비타민, 무기질제 복용이유

분포상태 구분
비타민제 복용 이유 계

(n=60)
χ
2

건강유지 피로회복  영양섭취

성별
남
여

12
19

(57.1)
(48.7)

04
14

(19.0)
(35.9)

5
6

(23.8)
(15.4)

21
39

(100.0)
(100.0)

02.008*

연령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04
18
09

(33.3)
(60.0)
(50.0)

06
07
05

(50.0)
(23.3)
(27.8)

2
5
4

(16.7)
(16.7)
(22.2)

12
30
18

(100.0)
(100.0)
(100.0)

02.001*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04
18
09

(33.3)
(60.0)
(50.0)

06
07
05

(50.0)
(23.3)
(27.8)

2
5
4

(16.7)
(16.7)
(22.2)

12
30
18

(100.0)
(100.0)
(100.0)

03.480*

직업
전문직
주부
기타

06
16
09

(42.9)
(66.7)
(40.9)

02
05
11

(14.3)
(20.8)
(50.0)

6
3
2

(42.9)
(12.5)
0(9.1)

14
24
22

(100.0)
(100.0)
(100.0)

12.569*

주관적인
경제상태

상
중

14
17

(46.7)
(56.7)

11
07

(36.7)
(23.3)

5
6

(16.7)
(20.0)

30
30

(100.0)
(100.0)

01.270*

*p<0.05

표 VII −건강 습관과 특성에 따른 비타민, 무기질제 복용이유

특성 구분
비타민제 복용 이유 계

(n=60)
χ
2

건강유지 피로회복  영양섭취

운동
한다
하지않는다

21
10

(55.3)
(47.6)

09
09

(23.7)
(42.9)

08
02

(21.1)
0(9.5)

38
21

(100.0)
(100.0)

2.841

흡연
피운다
피우지않는다

06
25

(54.5)
(51.0)

04
14

(36.4)
(28.6)

01
10

0(9.1)
(20.4)

11
49

(100.0)
(100.0)

0.831

음주
마신다
마시지않는다

15
15

(65.2)
(41.7)

04
14

(17.4)
(38.9)

07
04

(17.4)
(19.4)

36
23

(100.0)
(100.0)

3.688

스트레스
받는다
받지않는다

28
03

(50.0)
(75.0)

18
00

(32.1)
(0.0)

10
01

(17.9)
(25.0)

56
04

(100.0)
(100.0)

1.841

질병유무
있다
없다

11
20

(47.8)
(54.1)

08
10

(34.8)
(27.0)

04
07

(17.4)
(18.9)

23
 37

(100.0)
(100.0)

0.409

건강에 관한염려
한다
하지않는다

26
05

(55.3)
(38.5)

14
04

(29.8)
(30.8)

07
04

(14.9)
(30.8)

47
13

(100.0)
(100.0)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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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갈수록 종합비타민제(29.4%), 비타민C제(29.4%), 비타민E

제(29.4%)를 골고루 복용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의 항목에서도 종합비타민제와 비타민C제를 복용하

는 대상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직업, 주관적인 경

제상태의 항목에서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건강습관에 따라 복용하는 비타민·무기질제의 종류를 살펴보

면, 운동을 하는 대상자들은 종합비타민제(36.8%)를, 하지 않는다

는 대상자는 비타민C제(35.0%)를 많이 복용하고 있었으며, 흡연

항목에서는 비흡연자의 비타민제 복용률이 종류별로 모두 높았다.

음주에 따라서도 현재 술을 마시지 않는 대상자의 비타민제

복용률이 종류별로 모두 높았으나. 이와 반대로 스트레스의 여

부에 따라서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타민제

복용률이 종류별로 모두 높았다.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복용하는 비타민의 종류를 살

펴보면, 질병이 유무에 관계없이 종합비타민제와 비타민C제의

복용률이 높았으며, 질병이 있다고 답변한 대상자는 비타민E제

의 복용률(18.2%)이, 질병이 없다고 답변한 대상자는 칼슘제

(8.1%)와 철분제(8.1%)의 복용률이 높았다. 건강에 대한 염려의

항목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비타민에 관한 정보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로부터' 구

한다는 대상자가 39.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TV, 신문, 잡

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28.0%), '가족, 친지, 친구의 권유로'

(26.0%)의 순으로 나타나 비타민제 선택 시 의료전문가와 대중

매체가 67%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대

중매체를 통해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비타민제 광고에 대

한 신뢰성을 갖추어 복용자들이 올바르게 영양제를 선택하여 건

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연구 대상자들이 비타민제를 구입하는 장소를 분석한 결과 약

국을 통해서가 78%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는데 이는 의료 전문

가를 통해 비타민제를 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본 연구의

표 VIII −일반적 분포상태에 따른 비타민, 무기질제 비복용이유

분포상태 구분

비타민제 비복용 이유
계

(n=40)충분히건강 지식부족
식사만으로
충분

건강에 도움이
안됨

효과에 대한
불신임

비싼가격

성별
남
여

3
1

(15.8)
0(5.6)

0
5

0(0.0)
(27.8)

09
06

(47.4)
(33.3)

0
1

(0.0)
(5.6)

6
3

(31.6)
(16.7)

1
2

0(5.3)
(11.1)

19
18

(100.0)
(100.0)

연령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2
2
0

(33.3)
0(8.3)
0(0.0)

0
4
1

0(0.0)
(16.7)
(14.3)

02
10
03

(33.3)
(41.7)
(42.9)

0
1
0

(0.0)
(4.2)
(0.0)

1
5
3

(16.7)
(20.8)
(42.9)

1
2
0

(16.7)
0(8.3)
0(0.0)

06
24
07

(100.0)
(100.0)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0
1
3

0(0.0)
0(5.6)
(20.0)

0
2
2

0(0.0)
(11.1)
(13.3)

02
09
04

(66.7)
(50.0)
(26.7)

0
0
0

(0.0)
(0.0)
(0.0)

1
4
5

(33.3)
(22.2)
(33.3)

0
 2
1

0(0.0)
(11.1)
0(6.7)

03
18
15

(100.0)
(100.0)
(100.0)

직업
전문직
주부
기타

2
0
2

(20.0)
0(0.0)
(11.8)

1
2
2

(10.0)
(20.0)
(11.8)

03
04
08

(30.0)
(40.0)
(47.1)

0
1
0

(0.0)
(0.0)
(0.0)

3
1
5

(30.0)
(10.0)
(29.4)

1
2
0

(10.0)
(20.0)
0(0.0)

10
10
17

(100.0)
(100.0)
(100.0)

주관적인
경제상태

상
중

3
1

(23.1)
0(4.2)

3
2

(23.1)
0(8.3)

02
13

(15.4)
(54.2)

0
1

(0.0)
(4.2)

4
5

(30.8)
(20.8)

1
2

0(7.7)
0(8.3)

13
24

(100.0)
(100.0)

표 IX −건강습관과 특성에 따른 비타민, 무기질제 비복용이유

특성 구분

비타민제 비복용 이유
계

(n=40)충분히건강  지식부족
식사만으로
충분

건강에도움이
안됨

효과에대한
불신임

 비싼가격

운동
한다
하지않는다

3
1

(17.6)
0(5.0)

1
4

0(5.9)
(20.0)

08
07

(47.1)
(35.0)

0
1

0(0.0)
0(5.0)

3
6

(17.6)
(30.0)

2
1

(11.8)
0(5.0)

17
20

(100.0)
(100.0)

흡연
피운다
피우지않는다

0
4

0(0.0)
0(3.3)

0
5

0(0.0)
(16.7)

03
12

(42.9)
(40.0)

0
1

0(0.0)
0(3.3)

4
5

(57.1)
(16.7)

0
3

0(0.0)
(10.0)

07
30

(100.0)
(100.0)

음주
마신다
마시지않는다

3
1

0(6.7)
0(5.6)

1
4

0(5.6)
(22.2)

09
06

(50.0)
(33.3)

0
1

0(0.0)
0(5.6)

5
4

(27.8)
(22.2)

0
2

0(0.0)
(11.1)

18
18

(100.0)
(100.0)

스트레스
받는다
받지않는다

3
1

(10.3)
(12.5)

4
1

(13.8)
(12.5)

10
05

(34.5)
(62.5)

1
0

0(3.4)
0(0.0)

8
1

(27.6)
(12.5)

3
0

(10.3)
0(0.0)

29
08

(100.0)
(100.0)

질병유무
있다
없다

1
3

0(7.1)
(25.0)

1
4

0(7.1)
(17.4)

04
11

(28.6)
0(7.8)

0
1

0(0.0)
0(4.3)

6
3

(42.9)
(13.0)

2
1

(14.3)
0(4.3)

14
23

(100.0)
(100.0)

건간에
관한 염려

한다
하지않는다

1
3

0(3.6)
(33.6)

5
0

(17.9)
0(0.0)

10
04

(35.6)
(55.6)

9
1

(32.1)
(11.1)

9
1

(32.1)
(11.1)

3
0

(10.7)
0(0.0)

28
09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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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비타민제를 복용하겠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대상자

(82.0%)가 계속 복용할 의사를 밝혔다. 이상에 의하면 비타민·

무기질제 구입 시 과거에 비해 점차적으로 의료 전문가의 조언

을 받아 구입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전문가 처방을 통해 자신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후

의 구입보다는 대중매체나 주변에서 권유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영양정보 자체의 빈곤성과 아울러 정보 출처의 비정

통성이 본 연구에서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결 론

본 연구는 성인 남녀의 비타민·무기질제의 사용 실태를 파

악함으로써 성인기 건강관리를 위한 비타민·무기질제의 중요

성을 인지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고 건강의 중요성 및 올바

른 비타민·무기질제 소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003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S시의 중학

교와 고등학교 2개교의 학부형과 K회사 직원을 본 연구의 대상

자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대상자를 2개 학교 학부모와

K회사 직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분포에서 30대 이하 표본

은 모두 K회사 직원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한 개 회사직원들로

부터의 표본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

각된다. 같은 맥락에서 연령에 따른 종속변인 분석도 모집단이

다른 데서 추출된 표본이라 30대 이하와 40대, 50대를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의 도구는 연구자가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만든 설문

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분포상태와

비타민·무기질제 복용여부, 복용이유, 비복용 이유, 복용하는

비타민·무기질제 종류, 구입시 참조하는 정보매체 및 앞으로의

복용의사를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는 남자 40.0%, 여자 60.0%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40대가 57%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이 59.0%,

표 X −일반적 분포상태에 따른 복용하는 비타민, 무기질제의 종류

분포상태 구분
비타민제의 종류 계

(n=60)종합 비타민제 비타민C제 비타민E제  칼슘제 철분제

성별
남
여

10
11

(50.0)
(28.2)

07
11

(35.0)
(28.2)

1
5

0(5.0)
(12.8)

2
6

(10.0)
(15.4)

0
6

0(0.0)
0(5.4)

20
39

(100.0)
(100.0)

연령
30대이하
40대 50대이상

04
12
05

(33.3)
(40.0)
(29.4)

06
07
05

(50.0)
(23.3)
(29.4)

0
1
5

0(0.0)
0(3.3)
(29.4)

2
6
0

(16.7)
(20.0)
0(0.0)

0
4
2

0(0.0)
(13.3)
(11.8)

12
30
17

(100.0)
(100.0)
(100.0)

교육
수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02
06
13

(40.0)
(42.9)
(32.5)

01
04
13

(20.0)
(28.6)
(32.5)

2
1
3

(40.0)
0(7.1)
0(7.5)

0
1
7

0(0.0)
0(7.1)
(17.5)

0
2
4

0(0.0)
(14.3)
(10.0)

5
14
40

(100.0)
(100.0)
(100.0)

직업
전문직
주부
기타

05
07
09

(35.7)
(29.2)
(42.9)

05
07
06

(35.7)
(29.2)
(28.6)

0
5
1

0(0.0)
(20.8)
0(4.8)

4
2
2

(28.6)
0(8.3)
0(9.5)

0
3
3

0(0.0)
(12.5)
(14.3)

14
24
21

(100.0)
(100.0)
(100.0)

주관적인
경제상태

 상
 중

14
07

(46.7)
(24.1)

06
12

(20.0)
(41.4)

3
3

(10.0)
(10.3)

3
5

(10.0)
(17.2)

4
2

(13.3)
0(6.9)

31
29

(100.0)
(100.0)

표 XI −건강 습관과 특성에 따른 복용하는 비타민, 무기질제의 종류

특성 구분
비타민제의 종류 계

(n=60)종합비타민제 비타민C제  비타민E제  칼슘제 철분제

운동
한다
하지않는다

14
06

(36.8)
(30.0)

11
07

(28.9)
(35.0)

5
1

(13.2)
0(5.0)

5
3

(13.2)
(15.0)

3
3

0(7.9)
(15.0)

38
20

(100.0)
(100.0)

흡연
피운다
피우지 않는다

04
17

(40.0)
(34.7)

03
15

(30.0)
(30.6)

0
6

0(0.0)
(12.2)

2
6

(20.0)
(12.2)

1
5

(10.0)
(10.2)

10
49

(100.0)
(100.0)

음주
마신다
마시지않는다

10
11

(45.5)
(30.6)

07
11

(31.8)
(30.6)

1
5

0(4.5)
(13.9)

2
6

0(9.1)
(16.7)

2
3

0(9.1)
0(8.3)

22
36

(100.0)
(100.0)

스트
레스

받는다
받지않는다

21
00

(37.5)
(0.0)

 17
01

(30.4)
(33.3)

5
1

0(8.9)
(33.3)

7
1

(12.5)
(33.3)

6
0

(10.7)
0(0.0)

56
03

(100.0)
(100.0)

질병
유무

있다
없다

05
16

(22.7)
(43.2)

05
13

(22.7)
(35.1)

4
2

(18.2)
0(5.4)

3
3

(13.6)
0(8.1)

3
3

(13.6)
0(8.1)

22
37

(100.0)
(100.0)

건강에
대한 염려

한다
하지않는다

15
06

(32.6)
(46.2)

14
04

(30.4)
(30.8)

6
0

(13.0)
0(0.0)

6
2

(13.0)
(15.4)

5
1

(10.9)
0(7.7)

46
13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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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가 36%, 가족형태는 결혼한 상태가 88.0%, 가족의 총 월수

입은 3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89.0%가 스트레스

를 조금이라도 받는다고 답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60.0%가 복용하고 있었고, 주로 복용하는 종류

로는 종합비타민제가 가장 높았다. 46.7%가 비타민제와 다른 약

을 동시에 복용한다고 답하였으며, 26.7%는 한약과 함께 비타민

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었다. 여성의 복용률이 65.0%, 50대 이상

이 70.8%,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복용률이 67.8%, 직업으

로는 주부의 복용률이 66.7%로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인 경제상

태에 대해서는 '상'이라고 답변한 대상자의 복용률이 높았다.

비타민제 복용이유로는 주부의 66.7%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

해서, 기타 직업 종사자들의 50.0%가 피로회복이라고 응답하였

다. 한편, 비타민제를 복용하지 않는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비

복용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남녀 각각 47.4%, 33.3%가 '식사만으

로 영양이 충분'하다고 하였고, 비타민제의 효과에 대해 불신임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이 복용하는 비타민·무기질제의 종류로

는 30대 이하에서는 비타민C제의 복용률이 50.0%로 가장 높았

으며, 40대에서는 종합비타민제를, 50대 이상으로 갈수록 종합비

타민제, 비타민C제, 비타민E제를 골고루 복용하고 있었다. 비타

민·무기질제 구입시 활용하는 정보원은 39.0%가 의사, 약사 등

의료 전문가라고 하였고, 28.0%는 TV,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

를 통해서, 26.0%는 가족과 친지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었

다. 또한 82.0%가 앞으로 계속 비타민 영양제를 복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비타민·무기질제를 구입할 때는 복용 후 효과

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며, 비타

민·무기질제의 남용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영양

교육의 문제로 사료되었다. 성인기 건강을 위하여 영양의 균형

을 도모하고 운동을 실천하며 행동수정의 일환으로 식습관을 개

선시키는 경우가 바람직하나, 비타민·무기질제를 꼭 복용하는

경우 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종류를 전문가와 상담

을 통해 선택하고 아울러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양에 대한 정확

한 지식과 건강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매체 및 교

육환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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